
- 1 -

김현미 장관,“화물차 안전운임제, 안전한 대한민국의 디딤돌”
여수 화물차 휴게소 방문…과로․과속․과적운행 근절 등 안전운행 강조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(목) 여수 화물차 휴게소를 찾아 화물

업계 및 화물차 운전자들과 함께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공 

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 결의”를 다짐한다.

ㅇ 본 결의대회에는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(일반 개별 용달)와 화물차주선

사업연합회,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등 화물업계와 화물운전자

300여 명이 참석하여 화물차 안전운임 준수 결의문을 낭독하고,

과로 과속 과적운행 근절 등 안전운전을 다짐한다.

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

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

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

사업법 일부 개정법률(안)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ㅇ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은 화물차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화물

연대가 지난 15년간 집단 운송거부 시마다 요구해 온 사항이었

으나 화주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한 발짝도

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.

ㅇ 그러나 도입 초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, 시멘트 2개 

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여 야가 극적 

으로 타결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다.

□ 김 장관은 “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선정, 국정과제로 채택하여

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 과제인데,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쁘게 

생각한다”면서, “어렵게 합의를 도출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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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공적으로 정착

시키고,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”을 당부한다.

ㅇ 이후 김 장관은 화물차 휴게소 내 휴게시설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

근로환경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, 직접 격

려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진다.

□ 마지막으로, “작년 기준 화물차 사고 사망자 수는 255명으로 전

년보다 20%나 늘었고 버스나 택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, 정

부는 이렇게 화물차 사고가 높은 원인이 낮은 운임에 따른 열악

한 운행 환경에 있다고 보고, 이를 해소하고자 화물차 안전운임

제를 도입했다” 면서, “화물 운전자도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

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, 안전띠 착용, 교통신호 준수 등 교통법

규를 반드시 지켜줄 것”을 강조한다.

ㅇ 아울러, “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안전운행이 담보된다면

그 혜택은 운전자에게 뿐 만 아니라 가족과 온 국민들에게 돌아갈

것”이라면서, “안전운임제가 화물시장의 상생발전과 안전한 대한

민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.”고 전한다.

□ 한편,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올해 하위법령 개정과 내년 원가조사를

거쳐,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임 공표(’19. 10.) 후 

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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